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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닐,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폐비닐 또는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위한 수

입이 금지됨에 따라 자국 내의 친환경적 처리 또는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폐비닐에 묻어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매립, 소각 방법은 2차 오염의 발생과 처리 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폐비닐에 포함되어 있는 타재질 및 이물

질의 선별 제거는 폐비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특히 파쇄/선별이 단일 기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

공정은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시킨다. 본 연구는 파쇄/선별 융합 공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폐비닐의 분리, 열적 재활용, 물질 

재활용의 기술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국내 환경 정책에 따른 다양한 지원금들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재
활용 인센티브의 가격과 소각에 참여하는 폐비닐의 수율에 따라서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 크게 변동되었다. 

주제어 : 폐비닐, 파쇄, 선별, 경제성 평가

Abstract : Though the usage of vinyls and plastics produced from fossil fuels has been increasing in the world, the eco-friendly 
domestic disposal or recycling of waste vinyls has to be executed because 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waste vinyls or waste 
plastics are globally prohibited. Even though the eco-friendly domestic disposal or recycling of waste vinyls and waste plastics 
should be developed, promising eco-friendly recycling methods are few because there are extraneous substances in waste vinyls 
and waste plastics. Also, conventional incineration and landfill methods result in secondary contamination and then increase 
disposal costs. Therefore, the selective elimination of extraneous substances or other materials included in waste vinyls and waste 
plastics could make valuable recycling or reuse possible. In particular, the novel hybrid process in which crushing and screening 
are simultaneously conducted in a rotary kiln type reactor can domestically maximize the material recycling or reuse.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study for a crushing/screening hybrid process developed in Korea was performed and evaluated in case of 
thermal recycling (TR) and material recycling (MR). The effect of various subsidies on economic efficiency was especially 
evaluated by means of domestic recycling plans. The incentive revenues from waste vinyl recycling and the incineration share of 
waste vinyls affected the net present values and internal rate of returns of the hybrid process. 

Keywords : Waste vinyl, Crush, Screen, Econom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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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대부분은 석유, 석
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자원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화석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증가하는 화석 자원들의 이용은 온실가

스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기후 이상 현상을 야기시

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자원 이용

을 요구하는 반면, 편리한 생활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화석

자원으로 부터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류 및 비닐류

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연적으

로 처리되지 않는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의 발생 또한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어 이의 처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5-7]. 
탄화수소 물질들로부터 얻어지는 플라스틱류 및 비닐류는 

화석연료 자원들처럼 이용될 수 있기에 이미 많은 국가들에

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

가들에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의 재활용 또는 재이용이 정

책적으로 장려되어 왔다[7]. 분리수거된 폐플라스틱 및 폐비

닐은 대부분 재활용에 이용되고 있으나 분리되지 않은 폐플

라스틱 및 폐비닐은 대부분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국내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의 발생량

은 2017년 기준으로 314.475톤이며 수거량은 198.576톤으로 

63%이다[8]. 그러나 수거량의 30%는 흙 등의 이물질로 구성

되어 있으며 수거된 량의 55%만이 재활용되고 45%는 매립

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방치되고 있다[9]. 또한 전 세계의 재

활용 쓰레기 중 56%를 수입하고 있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2018년에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

다. 이는 자국 내에서 발생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들을 중국과 같은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한다[10].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재활용에 있어 석유의 소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재생원료로의 사용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 부족

하고 재질에 따라 상이하여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또는 폐비

닐보다 국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수출길이 막히고 미국, 유럽 등의 재활용쓰레기 수입량이 증

가하면서 수거업체들의 수익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10]. 수
익 감소는 쓰레기의 방치를 야기하여 전국적으로 ‘쓰레기 산’
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10-12]. 소각이라는 단기적 처방을 

통해 증가하는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체

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될 뿐만아니라 혐오 시

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도 소각 처리

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국내 폐기물 부분의 배출원별 온실

가스 배출량은 매립대신 소각처리로 폐기물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

자원화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고형연료화(solid refuse fuel) 
처리방법은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과 같은 연료화할 수 있는 

폐기물의 부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면서 소량의 소각재만 발

생하기에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유리하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며 기존 매립지의 사용연한도 연장할 수 있기에 큰 인기

를 얻고 있다[12]. 또한 발전 플랜트 및 산업용 보일러를 통한 

전력 및 열의 생산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주변 

지역에 온수 및 난방을 공급할 수도 있다. 환경부의 정책 변

화를 통해 매립율은 17.2%에서 2.0%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에너지화는 1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6]. 그러나 

소각처리량의 증가는 악취,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를 야기

시키고 온실가스인 CO2, CH4, N2O의 배출도 증가시킨다. 폐
비닐을 둘러싼 정책 및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는 폐비닐

의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확대로 인한 포장재의 지속적인 

증가는 폐비닐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형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물질 혼입 또는 이물질

이 묻어있는 폐비닐의 재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

국에 쌓여가는 폐비닐을 감소시키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

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폐비닐의 선별을 통해 이물

질과 분리하여 물질 재활용 및 연료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이다. 폐비닐의 선별 분리를 위하여 크기가 작은 원통 형태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원형 스크린, 경사진 고무평면

의 스크린망을 진동시켜 체분류하여 선별하는 진동 스크린 

등이 있다. 또한 가연성분과 비가연성분 분리를 위해 회전 레

이크 방식의 기계식 가연성분을 분리하는 공정과 풍력 및 풍

력흡입장치를 이용하여 가연성분을 분리하는 장치 등이 이용

되고 있다[13-14].
그러나 단순한 스크린 이용과 가연성분의 분리만으로는 

폐비닐의 물질 재활용으로의 이용은 어렵다. 또한 낮은 분

리 효율과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재활용이 어려워 폐비닐의 

국내 이용 확대에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단일 공정 내에 폐비닐의 파쇄와 선별을 동시에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공정이 최근 개발되었다. 폐비닐의 물

질 및 열 재활용의 확산을 위하여 개발된 공정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

의 전처리에 이용될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시설의 경제성

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및 처리 비용의 변화가 폐비닐 전처리 

공정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개발

되는 공정의 경제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의 조건별 운

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선별 효율, 물질 재활용 및 

열적 재활용이 전체 전처리 공정 운전에 미치는 영향도 고

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

폐비닐의 비용경제적 재활용을 위하여 파쇄/선별이 하나의 

설비에서 구현되는 융합 전처리 설비를 경제성 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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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선정하였다. Figure 1은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

정의 운전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파쇄/선
별 융합 전처리 공정은 폐비닐의 재활용을 막는 이물질의 선

별 제거를 위하여 폐비닐에 직접적인 연속 타격을 이용하고 

있다. 회전식 타격형 선별기술의 타격날은 70-100여개가 이

용된다. 일반적으로 수거된 폐비닐은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

치지 않고 압축하여 대부분 소각처리 된다. 그러나 수작업이 

필요한 파봉작업이 대부분 실시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중이 가

벼운 폐비닐을 Figure 1처럼 파쇄날과의 접촉면 개선을 통해 

파봉함으로써 수작업이 아닌 기계적인 선별 분리를 가능케 

한다.
폐비닐의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의 처리 단계는 Figure 

2와 같이 진행된다. 그림에서 보면 폐비닐이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에 투입되어 이물질과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분리

되고 트롬멜과 자력선별기를 통해서 필름류와 가연물로 최종 

처리되도록 구성된다. 파쇄 및 파쇄/선별 공정을 통해서 분리

되는 이물질은 소각로로 운반되어 소각되고 최종 잔류물은 

매립처리된다. 재활용 가능자원 중, 과속 방지턱, 주차장 방

지턱 등과 같은 제품으로 제조될 수 있는 선별된 폐비닐은 

제품 제작 업체로 이송되어 물질 재활용된다. 그 외에 남는 

물질들은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기에 고형연료로 제작되어 

열적 재활용 처리된다.

2.2. 경제성 평가 

새롭게 개발되는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근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개발되는 공정의 상용급 개발

을 검토하게 된다. 경제성 평가에는 개발 공정을 통해 창출되

는 부가가치와 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이용

하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가 일반적으로 이용

된다. NPV는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

지 얻게 되는 이익에서 원료비, 운영비, 이자 등을 제외한 순

이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이를 합한 것이다. 이 방

법은 미래에 발생할 모든 편익과 비용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나타내며 장기투자결정에 이

용된다. NPV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고 0보다 작으면 경제

성이 없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NPV법은 

할인율로 사용되는 자본비용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사용하였다[1-3].

IRR은 투자에 쓰이는 현재가치와 투자로부터 얻는 기대수

익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이다. 즉 미래의 현금

수입액이 현재의 투자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로서 NPV
에 의해서 계산되는 결과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NPV와 마

찬가지로 IRR도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본지표로

서 IRR이 현재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 개발 사업에 이용되는 경제성 평가 

기법인 IRR 및 NPV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과 지출을 현재

의 가격으로 할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및 

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NPV 및 IRR의 

변화를 고찰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 사업의 경제성 변화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분석하고자 하는 

조건이 변화하였을 때 경제성 분석 변화를 민감한 정도를 보

는 것이다[1-3]. 
경제성 분석에 적용되는 비용 요소는 건설비, 초기 운전 자

금 등 지출에 해당하는 초기투자비와 매년 설비의 유지, 보수

비용과 더불어 운영 및 인건비 등 운용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이 비용들은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와 비례하는 변

동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투자비는 고정비, 운용비용은 변

동비로 구분된다. 초기 투자비는 설비를 건설하고 공정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하고 설비를 한 번에 건설

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며 운용비용은 원료구입비 

및 촉매 등 공정에 필요한 비용과 변동비, 인건비 및 세일즈, 

Figure 1. Conceptual design of crushing/screening hybrid pretreatment 
facility.

Figure 2. Mass balance of waste vi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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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 등으로 계산한다. 더불어 제품 생산에 따른 매출

액과 순이익의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 분석이 진행된다. 하지

만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핵심 정보이므로 실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존의 공장에서의 

알려진 비용을 사용하였다. 기존 공장에서의 알려진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설계의 상세정도, 자료의 정확성, 산출을 위해 

사용한 시간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15-16].

2.3. 경제성 평가 방법 및 가정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을 새롭게 건설하게 되면 투자

비, 운용비용, 건설비용, 폐비닐 운반비용, 소각 비용 등의 비

용과 폐비닐 처리, 열적 재활용, 물질 재활용 등에 따른 수입

이 발생된다. 이를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경제

성 분석에는 NPV, IRR을 이용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은 재활

용 인센티브, 폐비닐 선별 비율, 물질 재활용 비율 등에 따른 

NPV, IRR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공정의 제조 비용은 기업에

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정의 규모가 다른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모 인자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공정에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0.6의 인자를 적용하기에 

비슷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1년 안에 설계부터 건

설이 완료되기에 기업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공정 운전이 시

작되는 2020년 가격으로 계상하여 이용하였다. 특히 장치비

를 비롯한 공정 운전과 관련된 자료는 기업으로부터 획득하

였다[14]. 더불어 경제성 평가에 이용된 중요한 가정은 다음

과 같다. 

- 각 플랜트는 신규건설을 가정하였다.
- 토지구입비용 및 주민 보상비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 폐비닐의 처리량은 국내 발생량 및 기업체 자료 고려하여 

200 ton d-1로 산정하였으며 매월 20일의 운전을 고려하여 

연간 처리량은 48,000톤으로 계상하였다. 
- 파쇄/선별 융합 공정의 투자비는 15억원으로 가정하였다. 
- 운전 및 유지비용은 1차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운전 기간

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물가상승률은 3%로 하였다.
- 감가상각비는 1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정하였다.
- 플랜트의 소득세는 24.2%로 적용하였다.
- 이물질에 제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은 물질재활용(MR), 열
적재활용(TR)으로 재사용된다.

- 폐비닐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운반비는 물질들마

다 다르게 고려하였다. 원료 물질인 폐비닐과 소각시설로 

운반되는 비재활용 물질들은 톤당 20,000원으로 고려하

였으며, MR 재활용은 MR 재활용 업체가 운반비를 지불

하고 TR 재활용의 운반비는 톤당 15,000원으로 하였다.

- 폐비닐의 처리비는 톤당 90,000원이며 소각을 위한 위탁

처리비는 톤당 160,000원이다. 재활용에 따른 수익은 회

수선별 지원금으로 톤당 30,000원이다(Table 1 참조). 또
한 회수선별 등급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수익으로 

발생한다(Table 2 참조). 더불어 MR 재활용 업체로부터 

MR 판매금을 톤당 70,000원을 받았다. 
-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의 운전 효율은 기업체에서 

제시한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MR과 TR 재활용의 비

는 3:7로 가정하였다. 
- Table 2와 같이 복합재질 회수선별 등급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A등급(톤당 90,000원), C등급(톤당 70,000원), E
등급(톤당 50,000원)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 설비의 운전은 10명으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표준 임금 

체계에 맞추어 임금을 산정하여 계상하여 운영비에 포함

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폐비닐의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의 경제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지속가능하게 공급 가능

한 200톤/일 규모의 공장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이미 10톤/
일 규모의 파일럿 설비가 설치 운전되고 있기에 이 설비에서 

나온 원료 폐비닐, 재활용급의 폐비닐, 소각재로 처리되는 이

물질들을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처

리되지 않은 폐비닐에서 연소 처리되지 않은 다양한 이물질

들을 제거함으로써 발열량은 30% 이상 향상되고 회재가 거

의 포함되지 않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로의 전처리가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폐비닐에 묻어 있는 염소 성분이 

이물질로 많이 전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속가능하게 공급 가능한 전처리 공정 규모는 

200톤/일로 가정하였으며 매월 20일의 운전을 가정하여 연간 

48,0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본 연구의 대상 공정을 선정하

였다. 10톤/일 규모의 pilot 규모의 공정 운전 결과에 기초하

여 주입된 폐비닐들이 전처리되어 50%는 재활용 폐비닐로 

이송되고 50%는 소각로로 운반되어 소각처리 된다. 고부가

가치 재활용인 물질 재활용으로 이용되는 폐비닐은 재활용 

가능 폐비닐의 30%이다. 폐비닐, 재활용 폐비닐, 소각처리용 

폐비닐 모두 운반을 위해 비용이 드나 물질 재활용은 운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Table 2의 인센티브에 따른 IRR의 변화를 

Table 1. Basic recovery selection subsidy

Recycling method Unit price
(won ton-1)

MR 30,000
TR 30,000

Table 2. Incentives based on composite material recovery sorting 
grade

grade Unit price
(won ton-1)

A 90,000
B 80,000
C 70,000
D 60,000
E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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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에 나타내었으며 NPV 변화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기준이 되는 C등급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IRR은 23.1%
로 나타나 현재 3-5%의 할인율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처리된 폐비닐이 A등급의 고품질을 가진다면 

IRR은 거의 45%에 도달해 높은 품질로의 전처리가 경제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E 등급을 받게 

된다면 IRR이 –값을 가지는 것을 통해 투자대비 이윤이 발

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년의 가동 기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NPV값은 C등급에서 20억
원, A등급은 50억원에 달해 15억의 투자로 2배 이상의 수익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E등급을 받게 된

다면 –12억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폐비닐의 파쇄/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에서 폐비닐의 재활

용 가능 폐비닐 수율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별 효율에 따른 NPV 변화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융합 

전처리 공정에서 재활용 폐비닐 수율만 변경하였으며 물질 

재활용율은 0.3으로 고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기본 수율인 

0.5보다 낮은 0.4의 수율을 얻으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손실

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율이 0.5에서 0.6, 
0.7로 상승한다면 NPV값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8배에서 거

의 1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비닐의 

처리를 위하여 톤당 90,000원을 받지만 재활용을 통해 얻어

지는 회수선별 지원금과 재활용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들이 

전처리 공정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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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selection ratios of the hybrid process on NPV.

Table 3. Proximate Analysis and Ultimate analysis result of waste vinyl

Analysis
Result

UnitVinyl
before process

Vinyl 
after process

Extraneous 
substances

Proximate
analysis

Low calorific power 7490 9090 2320 kcal kg-1

Moisture 15.0 4.3 23.6 wt.%
Ash 4.8 2.6 19.5 wt.%

Ultimate
analysis

N 0.63 0.53 0.93 mg kg-1

C 70.25 70.53 35.17 mg kg-1

H 11.60 11.69 4.78 mg kg-1

O 12.32 14.50 39.05 mg kg-1

S 0.04 0.01 0.06 mg kg-1

Cl 0.36 0.14 0.51 mg k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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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the treatment incentives of waste vinyl on 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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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the treatment incentives of waste vinyl on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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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 폐비닐의 수

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재활용 폐비닐의 수율을 0.5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물질 재

활용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MR 비
율에 따른 IRR 및 NPV 결과를 Figure 6과 Figure 7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면 기준 MR 비율인 0.3에서 MR 재활용이 

떨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MR 재활용 비율이 

0.1 떨어진 0.2의 IRR은 13%로서 경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

단되나 MR 재활용 비율이 0.1인 경우에는 IRR이 -값을 나타

내 전혀 경제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MR 재활용 비율

에 따른 경제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NPV 결과를 보면 

IRR 결과와 같이 0.1인 경우에는 -8억원으로 수익이 전혀 발

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R 재활용 비율도 0.2 이
상을 유지해야만 전체 공정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MR 재활용 비율 0.1의 증가로 얻어지는 수익은 대략 1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재활용 가능 폐비닐 수율 변화로 얻어지는 

경제성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비닐의 파쇄/
선별 융합 전처리 공정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활

용 인센티브를 높게 유지하고 소각 처리되는 폐비닐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폐비닐의 정책적 지원이 현재와 같이 고정

된다면 MR 재활용의 증가보다는 재활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4. 결 론

국내에서 발생되어 처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비닐의 환경

친화적 이용 확대는 필연적으로 폐비닐의 전처리를 필요로 

한다. 이의 확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의 물질 및 

열적 재활용을 위한 하루당 200톤 규모의 파쇄/선별 융합 전

처리 공정에 대한 기술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인센티브에 따라 톤당 70,000원을 받으면 IRR이 

23% 이상을 유지하게 되어 새로운 공정 개발이 경제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비

닐 양에 따라서 경제성이 큰 폭으로 변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질 재활용의 증가도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폐

비닐의 전처리 공정은 70,000원 이상의 재활용 인센티브, 0.5 
이상의 재활용 회수율, 0.3 이상의 물질 재활용이 유지된다면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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